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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말해농’ 보급…농
지은행 접근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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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방문 고객 대상 QR부터 서비스 조회까지 1대1 맞춤형 체험

-음성인식·간편한 화면으로 농지 매매·임대차·신청 현황 등 정보 제공

[투데이안]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지은행 사업 접근성을 강화하

기 위해 모바일 앱 ‘말해농’의 현장 보급에 나섰다.

익산지사는 농지은행 상담과 신청을 위해 지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말해농’ QR코드 스캔부

터 기본 사용법, 실제 서비스 조회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대1 모바일 동행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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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농’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바쁜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북

지역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서비스다.

음성인식과 간편한 화면 구성을 통해 농지은행 주요 사업 정보와 농지 매매·임대차 안내, 신청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문 고객들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음성으로 관심 지역

의 농지은행 담당자 연락처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한 농업인은 “평소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치거나 검색하는 게 번거로웠는데, 말 한마디로 농지은행 정

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익산지사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의 다양한 혜택과 사업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접근

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사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1대1 안내를 강화하

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말해농’ 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지사는 지역 농업인 단체 행사와 현장 방문 상담에서도 ‘말해농’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디지털 기반 농지은행 행정서비스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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